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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농업인의 재해 현황을 보면 업무상 손상 

발생율(2017년 기준)은 1.9%, 업무상 질병 발생율

(2016년 기준)은 5.1%로 손상보다 질병이 더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KOSTAT, 2016b; KOSTAT, 2017). 

이는 2015년 전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률(천인율 

5.02)과 비교할 때(MoEL, 2017), 손상만 비교하면 3.8

배, 질병만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농작

업 특성상 정확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농업인의 재해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높

은 재해율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의 연구 결과

에서도 농업인의 사고성 재해와 특정 종류의 암(백혈

병, 입술 및 피부암, 다발성 골수종,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 전립선암, 뇌암, 연부조직 육종 등)사

망률은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Blair et 

al., 1993; Blair et al., 2005). 

농업인의 재해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 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이 재해보상과 같은 

사회보장 체계에서 소외되어 왔다. 농업인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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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provide information needed to determine the wages paid for replacement labor for work lost 
following accidents in agricultural operations. 

Methods: Visit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1 farmers who experienced a loss of at least one day of work due to an 
agricultural workplace accident.
Results: It was found that only 35.1% of the study participants hired replacement labor, and more replacement labor was hired in 
greenhouse and fruit workplaces than in open field work. The mean number of days of hiring replacement labor was 14.6 days,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national average wage and the surveyed value, while female workers were 
paid les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Conclusion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ould be of help in determining a reasonable level of compensation for los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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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농업인안전보험’, 피고용인을 대상으로 한 ‘농

작업근로자안전보험’, 그리고 농기계 사고를 대상으

로 한 ‘농기계종합보험’이 민간보험으로 운영되어 왔

다(NHLI, 2018), 그러나 이러한 민간보험들은 제한된 

보상 범위와 적은 보상 수준 문제 등으로 인해 농업

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Kim, 2015). 반면, 유럽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

나 대부분이 민영화된 보험의 형태가 아닌 사회보장

제도의 개념 안에서 농업인 재해보장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ENASP, 2015). 

정부에서는 2016년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

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인 안전보험)’을 제정하

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율은 임의 가입(국가가 50% 부담)이라는 한계점과 낮

은 보상 수준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기존 재해

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54.3%(MoAFRA, 2018)로 여전

히 낮은 편이다. 특히, 휴업급여가 상품 유형에 따라 1

일당 2∼6만원(연간 최대 120일)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

업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휴업기간 동안 지급일수에 

제한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KWCWS, 2018). 핀란드

의 경우 국가가 일반 산업과는 별도의 농업안전보건서

비스(Farmers’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FOHS)를 

운영하면서 예방뿐만 아니라 보상 측면에서도 일반 산

업과 큰 차이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Lee 

et al., 2014).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휴업급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휴업 시 고용되는 대체노동력에 

대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작목은 특정

된 생육시기와 수확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

간 동안에 재해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인

력을 고용할 밖에 없다. 따라서 대체인력 지급금액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휴업급여 산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대체인력의 지급금액을 산정할 때는 작목별⋅작업 

단계별 노동력 투여 시간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 조사를 보완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Park et al., 

2016), 실제 재해가 발생한 농업인들이 고용한 대체인

력의 특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농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손상재해

로 인해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고용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농

업인 안전보험의 낮은 가입율을 유발하는 비현실적

인 휴업급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대상 및 방법 

연구 대상자는 최근 3년 동안(2014-2016년) 농작업

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휴업 1일, 치료 4일 이상을 요

하는 손상자 202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농작업 손상자 202명은 ‘농

업인의 업무상질병 및 손상조사(통계청 통계작성승인

번호 14303호)’에서 확인된 재해자를 대상으로 무작

위로 선정하였다. 이 중 대체인력 고용이 필요 없는 

농한기에 발생한 재해자를 제외하고 최종 171명을 대

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1:1 면접조사와 추가적인 전화 면접을 병행

하여 수집하였다. 조사 내용은 대체인력 고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치료 방법, 요양일수, 대체인력 고용

여부, 고용일수, 고용임금 등을 포함하였다(Table 1).

Table 1. Contents of survey 

Category Items 

Personal Gender, age, region, when the disaster 
occurred

Cultivation Crop, area of cultivation

Medical care Hospitalization or outpatient treatment, 
period of care and work loss

Replacing labor Gender, period of hiring, wage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로 보면 여성이 52.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69.9세이었고 70대 이상이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상, 충청, 경기 지역이 각

각 30% 내외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Table 2). 조사대

상자의 평균 연령은 국내 농업인 평균 연령인 65.6세

(KOSTAT, 2016a)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비율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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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ategory
N %

171 100.0

Gender
Male 81 47.4

Female 90 52.6

Age
(years)

≤49 4 2.3

50∼59 22 12.9

60∼69 56 32.7

≥70 89 52.0

Region

Gyeongsang 56 32.7 

Chungcheong 52 30.4

Gyeonggi 49 28.7

Kangwon 14 8.2

2. 작목 특성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 작업하던 작목은 노지 작목

이 72.5%로 가장 많았고, 시설 작목이 15.8%, 과수 작

목이 11.7%이었다(Table 3). 조사 대상자들의 작목별 

비율은 2015년 농립어업총조사(KOSTAT, 2016a)의 

경영형태별 농가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cultivation of the participants

Crop

Participants Area of cultivation(㎡)

N % Mean SD

171 100.0 7,600 16,302

Fruits  20  11.7 9,042 14,536

Open field 124  72.5 8,487 18,100

Greenhouse  27  15.8 2,495  1,868

작목별 평균 재배 면적은 과수 작목이 9,042 ㎡로 

가장 넓었고, 시설 작목이 2,495 ㎡로 가장 적었다. 이

러한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 농가의 작목별 평균 재배

면적(KOSTAT, 2016a)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3. 치료 특성

재해자가 받은 치료는 입원 치료가 53.2%로 통원 

치료에 비해 약간 많았다. 평균 치료기간은 입원 치료

가 19.6일, 통원 치료가 17.7일이었다. 재해로 인한 평

균 작업 손실 기간은 입원의 경우가 83.2일로 통원 치

료(37.8일)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able 4. Characteristics on the medical care due to disaster

Category N %

Period of 
care(day)

Work 
loss(day)

Mean SD Mean SD

Total 171 100.0 18.8 19.2 63.3 72.6

Hospitalization 91 53.2 19.6 18.7 83.2 86.2

Outpatient treatment 80 46.8 17.7 19.8 37.8 37.2

4. 대체인력 고용

재해로 인해 농사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체인력

을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대체인력을 고

용한 경우는 60명(35.1%)이었고, 111명(64.9%)은 재

해로 인한 작업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대체인력을 고

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성별로 보면 재해자가 남성인 경우에 대체인력 고

Category
N Hired Not hired p-value

171 60 (35.1) 111 (64.9)

Gender
Male 81 31 (38.3) 50 (61.7)

0.252
Female 90 29 (32.2) 61 (67.8)

Age(years) 

≤59 26 11 (42.3) 15 (57.7)

0.11060∼69 56 25 (44.6) 12 (54.5)

≥70 89 24 (27.0) 65 (73.0)

Crop

Fruit 20 11 (55.0)  9 (45.0)

0.009Open field 124 35 (28.2) 89 (71.8)

Greenhouse 27 14 (51.9) 13 (44.9)

Medical care
Hospitalization 91 42 (46.2) 49 (53.8)

0.001
Outpatient treatment 80 18 (22.5) 62 (77.5)

Table 5. Results on the hiring of replacing labor due to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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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비율이 38.3%로 여성(32.2%)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와 60대는 대체인력 고용 

비율이 40% 이상이었고, 70대 이상은 27%로 낮게 나

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작목별로는 과수 작목과 시설 작목을 경작하는 경우

에 대체인력 고용비율이 각각 55.0%와 51.9%로서 노지 

작목(28.2%)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p=0.009). 

치료 형태별로 보면 입원한 경우(46.2%)가 통원 치

료(22.5%)를 받는 경우에 비해 대체인력 고용 비율이 

높았다(p=0.001). 

농작업 재해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했던 재해자 

60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의 고용 특성을 조사하였다

(Table 6).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의 평균 고용일수

는 14.6일이었으며, 1일 평균 임금은 76,290원이었다. 

평균 임금은 통계청(KOSTAT, 2018)에서 매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는‘농업노동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노임 지수는 ‘실제 지불된 1일 임금/재해 발생 시기의 

전국 평균 농업노동임금’으로 계산하였다.

성별로는 고용일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체

인력 고용에 지불한 1일 임금을 보면 남성이 84,670원으

로 여성 임금(67,320원)에 비해 높았다. 남성 대체인력

은 전국 평균 ‘농업노동임금’에 비하여 1.13배 높게 지

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대체인력은‘농업노동

임금’의 91% 수준으로 평균임금보다 적게 지불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재해자의 고용일수가 15.9일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하와 70대 이상 연령대의 고용

일수는 모두 13.7일로 60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었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불된 

임금은 50대 이하가 89,000원, 60대가 74,170원, 70대 

이상이 73,130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불 임금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작목별 고용일수는 시설 작목이 22일로 가장 많았

으며, 과수 작목 15.2일, 시설 작목 11.3일 순이었다. 1

일 임금은 과수 작목이 82,73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지 작목 75,150원, 시설 작목 73,930원 순이었다. 이

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농업노동임금’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었다(노임지수 1.01∼1.05). 

Ⅳ. 고    찰

이 연구는 작업 중 재해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농

작업 피재해자의 대체인력 고용 특성을 조사하였다. 

대체인력 고용은 휴업급여 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합리적인 재해

보상 수준을 반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조사 결과 농업인이 휴업재해 발생 시 대체인력을 고

용하는 경우는 35.1%로 낮았다. 즉, 농사 기간 중에 휴

업이 동반되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약 2/3 정도는 대체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있었다. 농작업은 작물에 따라 

작업기간과 작업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업을 미

룰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즉, 해당 작목의 생육기간 동안

Category
N Hired period(day) Daily wage(won) Wage index*

60 14.6(15.7) 76,290(19,250) 1.03(0.26)

Gender

Male 31 15.3(13.0) 84,670(18,750) 1.13(0.26)

Female 29 13.9(18.2) 67,320(15,660) 0.91(0.21)

p-value 0.748 <0.001 0.001

Age
(years)

≤59 11 13.7(11.7) 89,000(21,320) 1.13(0.24)

60∼69 25 15.9(19.7) 74,170(16,130) 1.04(0.22)

≥70 24 13.7(12.9) 73,130(19,880) 1.04(0.29)

p-value 0.878 0.068 0.400

Crop

Fruit 11 15.2( 9.2) 82,730(21,480) 1.05(0.28)

Open field 35 11.3(12.1) 75,150(20,780) 1.01(0.26)

Greenhouse 14 22.0(23.9) 73,930(19,250) 1.04(0.25)

p-value 0.099 0.467 0.858
*Wage index = Actual paid wages/National agricultural labor wage

Table 6. Characteristics of replacing labor



350 이윤근ㆍ박희석ㆍ김효철ㆍ김경란ㆍ이경숙

http://www.kiha.k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2018: 28(4): 346-351

에 일을 할 수 없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만 한

다. 그럼에도 대체인력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임금에 

대한 부담, 가족으로 노동력을 대신하는 농업노동의 특

성,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 등을 추정할 수 있다. 2016년 

4/4분기 기준 농촌지역 남성 일용노임은 107,288원, 여

성 일용노임은 71,120원(KOSTAT, 2018)으로 2016년 

정부 최저임금(8시간 기준 48,240원)의 1.5∼2.2배에 달

한다. 이러한 농업노동임금 수준은 영세 농업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비용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가의 가족농업 노동력은 80.4%로(KREI, 2016) 대부

분의 노동력을 가족에 의존하고 있다. 

대체 인력을 고용한 피재해자의 평균 고용일수는 

14.6일로 휴업이 발생한 기간인 63.3일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보면 시설작목의 고용일

수가 노지작목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연령과 성별

에 따른 고용일수의 차이는 없었다. 작물은 어느 정도

의 조건(영양, 온도, 습도 등)만 충족되면 며칠 정도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부분 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 특성과 임금에 대한 부담 등이 고용기간

이 실제 소요일보다 짧아지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시설 작목이 노지 작목에 비해 고용일

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은 시설작목의 단위 면적 당 

노동력 투여 시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작

목별 소득자료집(RDA, 2018)을 참고하면 노지수박은 

10a당 총 노동투여시간은 78시간인 반면 시설 수박은 

113.4시간으로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임금은 1일 당 76,290원으로 통계청 농업노동

자 표준임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남성은 표준임금

보다 13% 정도 많게 지불하고 있었으며, 여성은 표준

임금보다 9% 정도 적게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남성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가장 보편적인 가입 유형(일반3, 4형)을 기

준으로 1일 당 3만원이다(NHLI, 2018). 통계청 기준 

2018년 1/4분기 농업노동임금을 보면 남성은 112,145

원, 여성은 75,048원이다(KOSTAT, 2018). 이는 휴업

급여가 실제 지불되어야 할 임금의 27∼40%에 불과하

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은 2017년 기준 54.3%에 

불과하다(MoAFRA, 2018). 이와 반면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불하며, 사업장 

가입률은 수납률 기준으로 90% 이상이다(KWCWS, 

2018). 적은 휴업급여 대체비용이 농업인이 안전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험을 가

입하지 않은 농업인은 휴업재해가 발생 하더라도 높은 

지불 비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악순환

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농작업 재해로 인

해 작업 손실이 발생할 때 대체인력 고용비율은 매우 

낮으며, 실제 고용하더라도 투입되어야 할 작업일수

보다 적게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의 농업은 농산업으로 지칭될 만큼 생산성과 

품질로 경쟁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매일 반복되는 노

동력 투입 비중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대체인력 고용의 필요성이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휴업급

여가 현실화되어야 만 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인력 고용 여부는 농가 소득, 재해의 심각도, 

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가적인 연

구를 통해 고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이 

분석되어야 한다. 또한 좀 더 다양한 작목과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한 연구 등 추후 연구를 통해 정확한 휴

업급여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휴업이 발생한 농작업 피재해자의 대체인력 고용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고용률은 35.1%로 매우 낮았으

며, 시설과 과수작목의 고용률이 노지작목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인력의 평균 고용일수는 

14.6일이었으며, 시설과 과수작목의 고용일수가 노지

작목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평균 고용임금은 

통계청 표준임금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대체인력이 

여성인 경우가 남성에 비해 적게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대체인력의 고용 특성은 향후 농작업 재

해자의 휴업급여 산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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